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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 자리와 어머니의 위치  18-08-08

전업 주부로서 가사를 돌보며 자녀를 기르는 주부들께서 “집안에 쳐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말을 상담 심리학자들로 부터 들었습니다.  “집안에 쳐박혀 있다”는 표현은 자녀를 기르고 가사를 돌보는 역할을 즐기지 않고 전혀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여자가 아닌 제가  일부 여성의 낮은 자긍심과 여성의 역할을 왈가 왈부하는 것 자체가 외람되게 들릴 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만 6년 밖에 받아보지 못한 저는 집에 계시는 어머니들께서 보람을 못 느끼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서글퍼집니다. “보금 자리”는 새의 동우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어울려서 사랑으로 엵혀진 포근하고 아늑한 가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중심을 차지 하지 않는 보금자리란 어패가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연간 40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2006년에는 45면 만에 최고인  430만 명의 시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베이부머의 해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중론도 있었습니다. 미국내의 400만 명의 출생아들 중에서 100만명 이상이 히스패닉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미국 원주민을 포함한 모든 인종의 출산률이 현저하게 증가를 했는데 오직 아시아계 여성들의  출산률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맞는 이유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아시아계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무의미 하게 여기거나 지나친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닐 지 염려가 됩니다.

최고치녔던 430만 명의 신생아 출산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2006년의 한 어머니당 출산률은 미국이 2.1입니다.  이태리를 비롯하여 유럽 의 소위 선진국들의 출산률이 1.3이고 일본도 1.3인 것을 보면  미국에서는 인구 감소현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일본 보다도 낮은 1.17이라고 하니 머지 않은 장래에 노동인력의 부족 상태와 납세자 베이스가 감소되어 증가하는 고령층 인구를 돌보아야 할 문제가 정부나 일반의 입장에서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출산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의 나이저 (Niger)인데 이 나라의 출산률은 7.8입니다.  중국과 저 출산률로 골치를 앓아왔던 프랑스도 출산률이 1.9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유하는 있는 곳은  마카오로서 그곳의 출산률은 0.9입니다. 미국도 1976년에는 출산률이 1.7까지 하락하였었습니다만 히스패닉 인구의 유입에 큰 힘을 얻어 2006년에는 출산률이 2.1로 상승을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들에게 사랑 어린 엄마의 목소리가 없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반겨주는 아내가 없으면 그것은 집이지 가정이 아닙니다.  모두 그럴 사정이 있겠지만  학교에서 돌아 온 아이가 목에 걸고 있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싸늘하고 텅 빈 집에서 “엄마”하고 불러봤자 적막을 깨는 매아리만 듣게 되는  아이의 정서는 일종의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학교에서 또는 친구로부터 들은 신나는 소식과 이야기를 들어줄 엄마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의 마음에는 항구에 닻을 내리는 매와 같은 안정감이 마음 속에서 자리를 굳게 할 것입니다.  표현은 잘 하지 못하더라도  쉴새 없이 엄마에게 종알 종알 하루의 일과를 보고하는 행복한  아이를 보면서 가사에 힘은 들었지만 그런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큰 보람을 엄마는  느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 31장에는 이런 보람을 느기는 주부를 예찬하였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 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다른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칭찬을 받으리라.”  이상입니다.  끝

